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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
• 임원 퇴직금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공개된 상장/비상장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임원 

퇴직금 지급율을 분석함 

• 퇴직금 지급율은 1년 재직시 받게 되는 급여의 개월 수로,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로 1년 재직

시 1개월 급여(30일 임금)로 받음 

• 직원 연봉의 10배를 받는 임원이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3인 계열사 두 곳에서 임원직을 겸직하

는 경우, 이 임원은 직원 퇴직금의 60배를 받음

• 분석기업 990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2.7로 나타났으며, 분석기업 중 60%는 직급

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고 있음

• 직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3.5, 직급별 비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1.6으로 직

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

• 대기업은 중견･중소기업보다 직급별 차등 여부와 상관없이 더 높은 퇴직금 지급율을 보임 

• 조사된 47개 대기업 집단의 퇴직금 지급율은 3이상 4 이하에 26개 기업집단이 집중되어 있으

며, 최대 퇴직금 지급율은 6으로 조사됨

• 상장기업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부당한 사적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, 사업보고서, 주주총회 

소집공고, 지배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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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경

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, 상장기업은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

등기임원들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(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3호), 

또한 2016년 3월 동법 개정으로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보수총액 상위 5인의 개인

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(동법 제159조 

제2항 제3의 2호)

∙ 금융감독원의 ｢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｣(2019.3.28. 개정)에 따르면, 개인별 보수총액과 

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를 기재하고, 보수총액은 근로소득(급여, 상여, 주식매수선

택권 행사이익, 기타 근로소득 등), 기타소득, 퇴직소득 등으로 나누어 내역을 공개해야 함

<표 1> 사업보고서 내 퇴직 소득 기재 예시

퇴직

소득
150

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도정산지급

임원퇴직금 지급규정(주주총회 결의)에 따름

평균급여 × 근무기간 × 직급별 지급률(200%-400%)

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월 기준급여액 1천만원, 근무기간 5년에 따른 

각 직위별 지급율(회장직 : 300%)을 곱하여 1억5천만원을 산출

출처 : 기업공시서식 기준(2019.3.28.), p. 140.

 한편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의 지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

∙ 코오롱 이웅렬 前 회장은 지난해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411억 71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음1)

∙ 또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조양호 前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인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

400억원 대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됨2)

1) 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1904020304g

상장/비상장 기업의 임원 퇴직금 
지급율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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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2015년 1월 유진기업의 유경선 前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비등기임원이 되면

서 152억 3,4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함

 이처럼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퇴직금이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직원 및 타 임원

보다 높은 퇴직금 지급율임

∙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통상적으로 1이며 1년 계속 근무시 1개월 급여(30일 임금)을 받

는 반면에, 임원들은 일반적으로 1보다 큰 지급율을 적용받음

 본 고에서는 국내 상장/비상장 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함

2. 임원 퇴직금 지급율의 의미

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

임원의 

퇴직소득금액
=

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

3년 동안 지급받은 총 

급여의 연평균 환산액

X

1

---

10

X

근무기간*

----------

12

X 3

* 근무기간은 근무개월 수를 의미함 

∙ 다시 말해서, 소득세법에서는 3.6의 지급율까지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, 지급율

이 3.6을 초과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3) 

-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음(근로

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)

∙ 2019년 7월 25일 정부는 상기 지급율을 3에서 2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4)

- 이는 실제로는 지급율을 3.6에서 2.4로 하향 조정한 것임 

 본 분석에서 임원퇴직금과 지급율을 아래와 같이 정의함  

∙ 임원 퇴직금 = (연봉 × 1/12 × 퇴직금 지급율 × 재직년수)

- 퇴직금 지급율 3은 임원이 1년 재직시 3개월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함 

2)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5/22/2019052200914.html

3) 수식에서는 3년 평균 급여를 10으로 나누고 지급율이 3으로 되어 있으나, 직원과 동일하게 월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면, 다시 
말해서 10이 아닌 12로 나누면 지급율은 3.6이 됨 

4) 기획재정부, “2019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”, 2019.7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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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원 퇴직금 지급율은 직원 퇴직금과의 괴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

∙ 보수격차 이외에 퇴직금 지급율의 차이는 임원의 사적인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할 유인을 

제공할 수도 있음

3. 자료 수집 

 본 연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, DART(Data Analysis, Retrieval and 

Transfer System)에서 2002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조사함

∙ 소집공고 중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및 퇴직금 지급율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함 

- 조사 경로 : 각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→ Ⅲ. 경영참고사항 → 2. 주주총회 목적사항

별 기재사항

- 전체 임원 직급에 대한 지급율이 공개된 기업에 한하여 조사함 

 2019년 5월 현재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,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2,271사

와 그 외 비상장 기업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총 42,276건 중 임원 퇴직금으로 검색된 

9,078건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조사함

∙ 1,409건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개정을 확인하였고, 990개 기업(786개 상장기업와 

204개 비상장기업)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을 파악하였음 

-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93사,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479사, 코넥스 상장기

업 14사로 구성됨 

∙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확인된 경우는 모두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을 

제･개정을 하는 경우임

- 그러나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제･개정하고자 하는 기업 중 일부는 해당 규정을 공개

하지 않은 실정임 

4. 자료 분석 

 1) 전체 분석

 연도별 임원 퇴직금 규정(퇴직금 지급율)을 개정한 기업 수를 살펴보면, 2012년 이후 증

가세를 띠고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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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201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퇴직소득을 포함한 임원 보수

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서, 임원 보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기업들 또한 해당 

규정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보임

<그림 1> 연도별 퇴직금 지급율 개정 기업 현황

 기업별로 조사된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직급 또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하는 경우 지급율

의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최댓값을 분석하였으며, 전체 기업의 평균 지급율

은 2.7, 중간값은 3으로 나타났으며, 최대치는 12로 조사됨 

∙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지급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비상장 기업, 코스닥시장 

상장기업,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순으로 높음(상세한 내용은 <표 1> 참조)

- 지급율의 중간값은 코스닥은 2.5, 그 외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중간값은 3으로 나타남

-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지급율은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보

다 유의하게 높음(p<.01)

∙ 분석대상기업 중 지급율이 0, 다시 말해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에 명시

한 기업은 총 38사로, 유가증권시장 12사, 코스닥 시장 15사, 비상장기업 11사로 조사됨

∙ 아울러, 소득세법 상 지급율 기준인 3.6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990사 중 242사로 24%

를 차지하고 있음 

- 다시 말해서, 조사 기업 중 76%는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 인정기준인 3.6이하로 정하고 있음

-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 중 지급율이 3.6을 초과하는 기업은 각각 34%, 

33%를 차지하고 있음

- 특히 개정 소득세법이 발효된 2012년 1월 1일 이후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

을 제개정한 247사 중에서 229사는 지급율을 3.6이하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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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1>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

구분 기업 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댓값 지급율=0
지급배율 3.6 

초과

전체 990 2.7 3 1.57 12 38 242(24%)

유가 293 3.0 3 1.54 7 12 101(34%)

코스닥 479 2.5 2.5 1.41 10 15 74(15%)

코넥스 14 2.3 3 0.96 3.6 0 0(0%)

비상장 204 2.9 3 1.91 12 11 67(33%)

* 괄호 안의 값은 기업 수 대비 지급배율이 3.6을 초과하는 기업 수의 비중을 의미함

∙ 지급율의 분포를 살펴보면, 지급율 1과 3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(아래 <그림 2> 참조)

- 이는 직급별 차등 지급율에서는 3이 가장 빈도가 높고 직급별 비차등 지급율에서는 1이 

가장 빈도가 높기 때문임 

<그림 2> 상장시장별 지급율 분포

 2) 직급별 차등 여부 

 총 990개 분석대상기업 중 60%인 591사가 직급별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화하

고 있음

∙ 기업들은 직급별로 지급율을 차등화하거나 비차등화하는 두 사례로 나눌 수 있음5)

- 임원 직급별로 지급율을 차등하는 기업 중 일부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화함

5) 직급별 비차등화 지급율 적용 기업 중 일부 기업은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율을 차등하고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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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는 기업들의 평균 지급율은 3.5, 중간값은 3으로 나타

났으며, 최대 지급율은 10임 

∙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지급율 중간값은 4로 전체 중간값(3)보다 높게 산

출됨

-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직급 차등 지급율은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 

상장기업보다 유의하게 높음(p<.01)

<표 2> 직급 차등 지급율 기업 현황

구분
직급 차등

기업 수 비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

전체 591 60% 3.5 3 1.14 10 1

유가 192 66% 3.8 4 1.07 7 2

코스닥 277 58% 3.3 3 1.13 10 1.2

코넥스 8 57% 2.8 3 0.55 3.6 2

비상장 114 56% 3.8 4 1.18 7 1

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지 않는 기업들의 평균 지급율은 1.6, 중간값은 1로 나

타났으며, 최대 지급율은 12임 

∙ 직급별 비차등 지급율에서는 비상장기업이 가장 높은 평균 지급율(2.1)을 보이고 있고, 코

스닥시장 상장기업은 가장 낮은 평균(1.4)을 보임

- 그러나 비상장기업의 지급율은 유가증권시장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

∙ 최대 지급율 12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율을 차등하는 경우임

∙ 직급별 차등 지급율의 평균은 비차등 지급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(p<.01)

<표 3> 직급별 비차등 지급율 기업 현황 

구분
직급 비차등*

기업 수 비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

전체 361 36% 1.6 1 1.27 12 0.25

유가 89 30% 1.7 1 1.02 6 1

코스닥 187 39% 1.4 1 0.77 5 0.25

코넥스 6 43% 1.7 1 1.03 3 1

비상장 79 39% 2.1 1 2.10 12 1

* 지급율 0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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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장여부 및 상장시장에 상관없이 직급별 차등 지급율에서는 3이상 4미만에서, 직급별 

비차등 지급율에서는 1이상 2미만에서 가장 많은 기업 수를 보이고 있음

∙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경우, 직급별 차등 지급율은 4이상 5미만에서도 

상대적으로 많은 기업 수를 보이고 있어 지급율의 중간값이 4를 보임

<그림 3> 시장별 직급별 차등/비차등 지급율 분포

<전체 기업> <유가증권시장>

<코스닥시장> <비상장>

 3) 기업규모 

 기업규모별로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지급율을 살펴보면,6) 대기업의 

평균 지급율이 3.3로 가장 높고 중견기업, 중소기업 순으로 높음

∙ 분석대상기업 중 중견･중소기업이 834사로 84%를 차지하고 있음

6) 금융회사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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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4> 기업규모별 지급율 현황 

구분
기업 수

평균 중간값
표준

편차
최댓값 지급율=0

지급배율

3.6초과소계 유가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

대기업 119 84 19 0 16 3.3 3 1.33 6 1 45

중견기업 366 169 163 0 34 2.7 3 1.51 7 13 103

중소기업 468 27 288 12 141 2.5 2.5 1.62 12 20 80

∙ 대기업의 평균 지급율은 전체 평균(2.7)보다 현저히 높으며, 중소기업은 2.5로 나타나 전

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7)

∙ 그러나 지급율 최댓값은 중소기업이 12로 가장 높으며, 중견기업은 7, 대기업은 6으로 조

사됨

∙ 지급율이 0으로 임원들에게 연봉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기업 수는 중소기업

이 20사로 가장 많고, 중견기업 13사, 대기업은 1사 뿐임

∙ 지급율이 3.6을 초과하는 기업 수의 비중은 대기업이 38%로 가장 높으며, 중견기업은 

28%, 중소기업은 17%로 나타남

<그림 4> 기업규모별 지급율 분포

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들은 직급차등 지급율을 더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

∙ 특히 대기업들이 직급 차등 지급율을 많이 도입하였음(79%가 도입)

- 중견･중소기업의 직급 차등 지급율의 도입 비중은 각각 60%, 55% 수준임

7) 대기업의 지급율은 중견기업보다 유의하게 높고(p<.01), 중견기업의 지급율은 유의수준 10%에서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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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대기업의 직급차등 지급율의 평균과 중간값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남(<표 

5> 참조)8)

-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지급율은 낮아지는 반면에, 그 최댓값은 커짐

<표 5> 기업규모별 직급 차등 지급율 현황 

구분
직급 차등

기업 수 비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

대기업 94 79% 3.7 3.5 1.10 6 1.5

중견기업 221 60% 3.5 3 1.03 7 1.2

중소기업 255 54% 3.4 3 1.22 10 1

<그림 5> 기업규모별 직급 차등 지급율 분포

 직급 비차등 지급율을 살펴보면, 대기업의 평균 및 중간값이 중견･중소기업보다 높으나 

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

∙ 직급 비차등 지급율에서도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최댓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 

8) 대기업의 지급율은 중소기업의 지급율보다 유의하게 높으나 중견기업과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(p<.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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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6> 기업규모별 직급 비차등 지급율 기업 현황 

구분
직급 비차등*

기업 수 비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

대기업 24 20% 1.8 2 0.83 3 1

중견기업 132 36% 1.6 1 1.23 7 0.25

중소기업 193 41% 1.6 1 1.36 12 1

* 지급율 0 제외

∙ 아래 <그림 6>에서 중견･중소기업은 지급율 1에 많은 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나 대기업은 

지급율 1에서 3의 범위에 넓게 분포하여 중간값이 더 높게 산출됨

<그림 6> 기업규모별 직급 비차등 지급율 분포

 4) 대기업집단

 기업집단별로 최대 지급율을 살펴본 결과, 지급율 3~4가 가장 많았음

∙ 2019년 5월 기준 59개 대기업집단 중 47개 기업집단에 대한 최대 지급율을 확인함 

- 일부 대기업집단은 2018년 사업보고서의 임원 보수 공시 내역에서 최대 지급율을 확인함

∙ 47개 기업집단의 최대 지급율 중 가장 높은 최대 지급율은 6으로 ‘금호아시아나’와 ‘한진’

이며, 지급율이 1인 기업집단은 8개임

- 항공운송업에 속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와 한진의 최대 지급율은 공통

적으로 6으로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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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7> 기업집단별 임원 퇴직금 최대 지급율 현황

기업집단명 최대 지급율 기업집단명 최대 지급율 기업집단명 최대 지급율

CJ 4 대우건설 2 케이티앤지 3

DB 1 대우조선해양 1 코오롱 4

GS 5 동국제강 4 태광 3

KCC 1 두산 1 태영 4.5

KT 3 롯데 3 포스코 4

LG 5 미래에셋 3.6 하림 3

LS 5 삼성 3.5 하이트진로 3

OCI 6 세아 2 한국타이어 3

SK 4 셀트리온 3 한라 4

SM 2 아모레 3 한진 6

교보 4 애경 3 한화 3

금호아시아나 6 영풍 1 현대백화점 4

네이버 2 유진 3 현대중공업 4

넷마블 2.5 이랜드 1 현대차 4

농협 1.2 카카오 3.5 효성 3

다우키움 1 대림 1.2 　 　

* 가나다順

∙ 47개 기업집단 중 최대 지급율이 3이상 4이하인 기업집단이 26개로 55%를 차지하고 있음

5. 결론 및 시사점

 2002년 2월 이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(개)정안 또는 퇴직금 

지급율을 공개한 기업들을 조사하여 총 990사의 퇴직금 지급율을 파악하였음

 임원 퇴직금 지급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은 2.7, 중간값은 3으로 나타남

∙ 총 990개 분석대상기업 중 60%인 591사가 직급별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화하고 

있으며,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는 기업들의 평균 지급율은 3.5, 중간값은 3으로 

나타났으며, 최대 지급율은 10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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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지 않는 기업들의 평균 지급율은 1.6, 중간값은 1로 

나타났으며, 최대 지급율은 12임 

∙ 기업규모별 지급율을 살펴보면, 대기업의 평균 지급율이 3.3로 가장 높고 중견기업, 중소

기업 순으로 높음

- 특히 대기업들이 직급 차등 지급율을 많이 도입하였으며(79%가 도입),  대기업의 직급차

등 지급율의 평균과 중간값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남

- 직급 비차등 지급율에서도 대기업의 평균 및 중간값이 중견･중소기업보다 높음 

∙ 대기업집단의 최대 지급율을 살펴본 결과, 금호아시아나와 한진이 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

으며 최대 지급율이 3이상 4이하인 기업집단이 26개로 조사됨 

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은 지급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

∙ 많은 기업들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제개정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내

용에 대한 공개가 안 됨

∙ 또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개정(안)에 대하여 승인하더라도 주

주총회 소집 공고에 해당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

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

급되는 보수9)이며, 과도한 지급율은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는 측면

이 있음10)

∙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설계하

는 차원에서 반드시 퇴직금 지급율 규정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함11)

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공시는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음

∙ 먼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개정을 주주총회 승인사항으로 정하고, 주주총회에서 규정 

제개정 승인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전문을 기재토록 함 

∙ 다음으로 임원 보수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보고서에 해당 규정의 전문을 기재 또는 첨부토록 함

∙ 마지막으로 자산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에게 발간 의무화한 ‘지배구조 보고

서’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첨부 또는 기재토록 함 

9) 대법원 2003.9.26, 선고 2002다64681 판결

10) 오덕교･김보민･이다원(2015), “ 상장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”, ESG Focus, 2015.9.25.

11) 각주 6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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